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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APEC 정상회의 레거시 구현을 위한 경주 보문관광단지
수변 국제정원 기반 재생모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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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s to propose a garden-based spatial model as a strategy to commemorate the 2025 APEC Summit 
in Gyeongju and spatially realize its legacy. The Bomun Tourist Complex was selected as the study site to explore 
the potential transformation of an aging tourism district into a sustainable waterfront garden space that integrates the 
commemorative value of an international event with the local identity of Gyeongju. The research proceeds as follows. 
First, a theoretical framework was established by reviewing previous studies on the multidimensional concept of legacy, 
focusing on the integration of sustainability, socio-cultural symbolism, and environmental values within garden-oriented 
spatial design. Second, comparative case studies were conducted on domestic and international examples to classify 
the key components and spatial strategies of garden-based legacy spaces, with particular attention to APEC-related 
commemorative sites and waterfront renovation projects. Third, a questionnaire survey targeting visitors and experts 
in landscape architecture and design was performed to analyze perceptions, preferences, and expected effects of legacy 
spaces. Based on these findings, a garden-based APEC legacy model was proposed through the spatial restructuring 
of the waterfront around Bomun Lake, consisting of a Floating Garden, Media Art Garden, Chamber-Type Rest Space, 
and Symbolic Sculpture Garden. This model integrates international symbolism with contemporary landscape trends, 
presenting a design direction for a commemorative waterfront garden that can serve as a cultural and ecological asset 
for citizens and visitors alike. In conclusion, this study suggests a renovation strategy that spatially embodies the legacy 
of APEC 2025 while enhancing the competitiveness of the Bomun Tourist Complex. It provides both academic and 
practical implications by presenting a garden-based waterfront design model that merges event commemoration, ecological 
resilience, and spatial regen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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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2025년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경상북도경주시보문단지

국제회의복합지구에서는 제33회 APEC 정상회의 개최가 계획

되어 있다. 국제행사의 개최는 단기간의 시설 투자에 그치지

않고, 행사 이후에도 지역에 남는 성과와 기억을 ‘레거시

(legacy)’로 전환할때도시․관광지재생의계기가될수있다

(Preuss, 2007; Smith, 2012; 오정준, 2013; 김남조, 2015).

경주는 역사․문화 자원을 기반으로 관광도시로 성장해 왔

으나, 1970년대 조성된 보문관광단지는시설노후화와관광트

렌드변화에대한대응이지연되며매력도가저하되고있다(이

행렬, 2005). 특히보문호수변공간은단지의핵심경관자산임

에도보행연속성, 수변접근성, 체류노드, 야간콘텐츠가충분

히 조직되지 못해 ‘조망 중심’의 이용에 머무르는 한계를 보인

다(김도현과 박경훈, 2018; 손영혜와 이혁재, 2021).

APEC 정상회의 레거시가보문단지에의미 있게 남기위해

서는 기념 조형물의 설치 중심 접근을 넘어, 시민․관광객의

체류와 반복 방문을 유도하는 운영형 공공 수변공간으로의 전

환이필요하다. 정원은 프로그램과운영을통해가치가누적되

는공간이며, 수변 재생과 결합할때상징성(국제행사)과 치유

성(정원)을 통합하는 전략으로 기능할 수 있다(박은영, 2022).

이에 본연구는국제행사레거시개념을정원․수변재생계획

요소로 구조화한 틀을 제시하고, 이용자․전문가 설문을 통해

요구와 우선순위를 실증적으로 확인한 뒤, 그 결과를 플로팅

가든과 국제정원 네트워크를 포함한 공간전략으로 전환하는

도출 절차를 제안하고자 한다(이명우, 2017; Pavlineri et al.,
2017).

이를 위해 다음의 연구 질문을 설정하였다.

첫째, 국제행사레거시공간과정원공간은이용자에게어떤

이미지로 인식되며, 두 개념 간 차이는 무엇인가?

둘째, 보문관광단지 수변공간 개선에 대한 중요도–만족도

(IPA) 기반 우선순위는 무엇이며, 이는 제안 시설․프로그램

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셋째, 상징성(레거시)과 치유성(정원)의 요구를 통합하는

수변 공간전략은 어떤 단계적 절차로 도출될 수 있는가?

Ⅱ. 연구방법

1. 이론적 고찰

본 연구의 이론적 고찰은 경주 APEC 2025의 레거시를 정

원기반수변공간모델로공간화하기위한개념적토대를마련

하고, 선행연구를 통해 분석 항목과 계획 요소를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이론적 고찰은 ① 메가 이벤트레거시

개념과평가관점, ② 정원기반공간(국가정원․국제정원․정

원박람회)의공간구성및운영특성, ③수변공간재생과노후관

광지구리노베이션전략의세축으로수행하였다.

문헌수집은국내외학술데이터베이스와기관자료를병행하여

진행하였으며, 검색어는 legacy/mega-event, legacy/event-led

regeneration/APEC/waterfront regeneration/garden tourism 및

국문초록

본 연구는 경주에서 개최되는 2025 APEC 정상회의를 기념하고, 그 레거시를 공간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정원 기반 공간모델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대상지는 보문관광단지로 선정하였으며, 노후화된 관광지구를
국제행사의 기념 가치와 경주의 지역 정체성을 통합한 지속 가능한 수변정원공간으로 전환할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연구의 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레거시의 다차원적 개념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이론적 틀을 구축하였고, 
정원 지향 공간디자인 안에서 지속가능성, 사회․문화적 상징성, 환경적 가치의 통합에 초점을 두었고, 방문객과 조경
및 디자인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레거시 공간에 대한 인식, 선호, 기대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보문호 주변 수변공간의 재구조화를 통해 정원 기반 APEC 레거시 모델을 제안하였으며, 이는 플로팅
가든(Floating Garden), 미디어아트 가든(Media Art Garden), APEC의 참가국을 상징하는 정원들로 구성된다. 본 모델은
국제적 상징성과 동시대 정원이라는 트렌드를 통합하여, 시민과 방문객 모두에게 문화적․생태적 자산이 될 수 있는
기념 수변정원의 디자인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결론적으로 APEC 2025의 레거시를 공간적으로 구현하는 동시에 보문관
광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재생 전략을 제안하였다. 또한 행사 기념, 생태적 회복 탄력성, 공간 재생을 결합한
정원 기반 수변 디자인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학술적․실천적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주제어: 국제행사 레거시, APEC 2025, 보문관광단지, 정원 기반 공간모델, 수변공간 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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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 국문어(레거시, 국제행사 유산, 이벤트 기반 도시재생,

APEC, 수변 재생, 정원관광)를 활용하였다. 수집 문헌 중 중복

자료를제거한뒤, (1) 레거시의다차원구성(환경․사회문화․경

제)을제시하거나평가프레임을제공하는연구, (2) 정원 공간

이 프로그램과 운영을 통해 가치가 축적되는 구조를 설명하는

연구, (3) 수변공간의 보행․체류․생태 기능 전환을 다루는

연구를 우선 선정하였다.

분석은 내용분석과 비교분석을 병행하였다. 내용분석에서는

문헌에서반복적으로제시되는핵심개념과계획요소를코딩하

여 범주화하였고, 범주는 레거시 가치 차원(환경/사회문화/경

제), 공간전략(상징 경관/체험프로그램/연결 체계/운영 거버넌

스), 설계 요소(테마존/수변 접촉/야간 연출/생태완충/가로경

관)로 구성하였다. 비교분석에서는 국내외 정원․수변 레거시

사례를위범주에따라맵핑하여공통요소와차별요소를도출

하고, 이를바탕으로본연구의설문문항구성및 IPA 분석항

목, 그리고기본구상(국제거리․APEC 레거시정원․수변보행

체계․야간 프로그램)의 공간구성 논리에 반영하였다(표 1).

2. 대상지 분석

본연구의대상지분석은보문관광단지일대의현황과잠재

력을 파악하고, 정원 기반 APEC 레거시 공간모델을적용하기

위한 공간적 조건과 제약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분석은

문헌․기초자료 조사와 현장 조사를 병행하여 수행하였다. 먼

저 경주시 관련 계획자료, 관광․이용 통계, 지형․수계․토지

이용 등 기초자료를 수집하여 대상지의 공간구조와 기능 분포

를 정리하였다. 다음으로 현장답사를 통해 수변 경관의 특성,

보행 동선의 연속성 및 단절 구간, 주요 결절점(광장․공원․

시설집적지), 접근성과주차․대중교통조건등을관찰․기록

하였다. 마지막으로분석결과를종합하여레거시공간조성에

유리한 핵심 거점과 개선이 필요한 구간을 도출하고, 이를 기

본구상에서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였다.

3. 설문조사 및 분석

본 연구는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에 따른 레거시 모델

의공간적구현방향을설정하기위하여대상지의잠재적이용

자인 일반인과 공간계획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하였다. 조사는 2025년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2개월간

온․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설문의 내용은 크

게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레거시 및 정원 공간에대한이미지

인식(SD 척도), 보문관광단지 현황에 대한 중요도-만족도

(IPA), 그리고 도입시설 선호도로 구성되었다. 수집된 설문지

중 불성실 응답을 제외한 유효 표본은 총 235부(일반인 185부,

전문가 50부)였으며, 수집된 데이터는 SPSS Statistics 26.0 패

키지를 이용하여 빈도분석, 기술통계 분석, 독립표본 t-검정
(independent samples t-test), IPA(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를 수행하여 실증적 분석을 시행하였다.

4. 기본구상 도출

기본구상도출은이론적고찰과대상지분석, 설문조사결과

를 단계적으로 통합하여 공간모델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수행

하였다. 먼저 이론적 고찰을 통해 국제행사 레거시의 핵심 가

치(환경․사회문화․경제)와 정원 기반 공간의 계획․운영 요

소를 정리하고, 다음으로 대상지 분석을 통해 보문관광단지의

공간구조, 수변 동선의 단절․결절, 체류환경과 접근성, 야간

이용 조건 등 물리․경관적 제약과 잠재력을 도출하고, 후보

거점과 개선 우선 구간을 설정하였다. 이후 설문조사 및 IPA

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이용자와 전문가가 중요하게 인식한 요

소(상징 경관, 체험프로그램, 휴식․회복 기능, 생태 경관 등)

를 우선순위로 재정렬하였다. 마지막으로 위 결과를 종합하여

‘연결-번영-혁신’의 설계언어를 설정하고, 이를 수변 순환축과

핵심거점(정원 거점, 국제거리, 수변산책로, 야간 프로그램결

절점)으로 공간화함으로써 기본구상을 제안하였다.

레거시�가치�차원
정원․수변�재생�계획�요소
(공간전략/설계요소)

본�연구의�실증/

분석�항목

기본구상�전환

(설계언어/공간전략)

환경

(생태․회복탄력성)

생태완충․수변�식생대/�수질개선형�
플로팅�가든/�저영향�개발(LID)� 기반�

수변정원

‘친환경적․자연스러운’�이미지,�수변�
생태․쾌적성�만족도,�수변시설․동선�
선호

연결(수변�순환․접근�개선)�
+�혁신(생태기반�수변경관)

사회․문화
(기억․정체성․상징)

상징경관․스토리텔링/� APEC�참가국�
테마정원/�조형․경관축

‘기념적․웅장한․미래지향적’�이미지,�
상징�시설․경관요소�선호

혁신(야간․미디어�연출)� +�
번영(문화․교류�프로그램)

경제

(관광․체류․지역�활성화)
체험프로그램․야간콘텐츠/�
국제거리․상권�연계/�운영�거버넌스

IPA�우선순위(중요도­만족도),�

프로그램․시설�선호,�체류․재방문�
의향(후속�검증지표)

번영(운영․체류․소비)� +�
연결(거점�네트워크)

표 1. 레거시 개념의 정원․수변 재생 계획 요소 구조화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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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의 결과

1. 이론적 고찰

이론적 고찰 결과, 국제행사 레거시는 행사 종료 이후에도

지속되는 성과를 의미하되, 단일 차원의 ‘기념시설’이나 ‘관광

효과’로 환원될수없는다차원개념으로정리되었다. 선행연구

에서 레거시는 일반적으로 환경적 가치(생태․기후․회복탄력

성), 사회․문화적 가치(기억․정체성․공공성), 경제적 가치

(관광․지역경제․운영 지속성)가 상호 결합한 형태로 논의되

었으며, 특정 차원만 강화하면 레거시의 지속가능성이 약화할

수 있다는 점이 공통으로 강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레거시공간은상징을 ‘설치’하는방식보다이용자경험과운영

체계 속에서 의미가 누적되는 구조로 계획될 필요가 있다.

정원 기반 공간에 관한 선행연구는 정원을 단순한 경관 요

소가아니라, 체험․교육․휴식․교류프로그램을통해가치가

축적되는 운영형 공간으로 규정한다. 특히 국가정원, 정원박람

회, 국제정원 등 사례에서 확인되는 핵심 구성은 첫째, 주제정

원(테마존)과 거점 공간의 결합을 통해 방문 경험이 단계적으

로전개되는공간시퀀스를만드는것, 둘째, 시민참여․정원해

설․문화행사․마켓 등 반복 가능한 콘텐츠를 통해 방문이 일

회성에그치지않도록하는프로그램지속성, 셋째, 유지관리와

재원, 운영 주체가 명확히 설정되어 경관 품질이 장기적으로

유지되는 운영 거버넌스로 요약된다. 즉 정원 기반 레거시는

조성(하드웨어)만으로 완성되지 않으며, 운영(소프트웨어)과

관리 체계가 함께 설계될 때 실질적 성과로 전환될 수 있다.

수변공간 재생에관한 논의는수변을 ‘조망’ 중심의 경관 자

산에서‘보행․체류․참여’ 중심의 공공공간으로 전환하는 과정

이 핵심임을 보여준다. 선행연구에서 수변 재생의 주요 계획

요소는 접근성 및 보행 연속성, 수면과의 접촉 경험(데크․전

망․수경장치), 야간경관과안전, 수변생태완충(수생식생․

습지․호안의 자연화), 공간 결절점(광장․무대․상점․전시

등)의배치로정리된다. 특히 노후 관광지구의경우 시설노후

화뿐아니라, 콘텐츠와 운영의노후화가동시에진행되기때문

에, 수변 재생은 물리적 정비와 더불어 ‘연중 작동하는 콘텐츠’

의 삽입을 통해 체류와 재방문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

야 한다는 점이 강조된다.

이상의 고찰을 종합하면, 정원 기반 APEC 레거시 모델은

① 레거시의 다차원 가치(환경․사회문화․경제)를 동시에 담

을수있어야하며, ②테마존․거점․동선으로구성되는정원

형 공간구조와 반복할 수 있는 운영프로그램이 결합하여야 하

고, ③ 수변공간의 보행 연속성과 야간 이용, 생태완충을 포함

한 ‘수변 공공성’이 확보되어야한다. 따라서본 연구는이론적

고찰결과를바탕으로레거시공간의계획원리를연결(동선․

접근․네트워크), 번영(운영․체류․소비․거버넌스), 혁신(야

간․미디어․체험․국제교류 콘텐츠)의 설계언어로 정리하고,

이후사례분석및설문분석에서도출되는우선순위와결합하

여 기본구상 수립의 평가틀로 활용한다.

2. 대상지 분석

1) 보문관광단지의 형성 맥락과 공간구조
보문관광단지는 계획형 관광단지로서 숙박․휴양․레저 기

능이 수변을 중심으로 배치되어 왔다. 이러한 구조는 개발 초

기에는 ‘관광객 체류’에 적합한 틀로 작동했지만, 시간이 지나

면서 시설 노후화와 관광 트렌드의 변화, 공공공간 수요의 증

대에대응하는 데 한계를드러냈다. 특히 현대 관광은 단순 숙

박과위락을넘어 ‘경험중심’으로 변화하고있으며, 수변과 정

원과 같은 공공공간은 체험과 사진, 산책, 야간 콘텐츠를 포함

하는 복합적 요구에 직면해 있다. 보문단지가 과거의 개발 논

리에머물경우, 관광 수요의 변화와 경쟁 관광지의 등장 속에

서 매력도 하락이 가속될 가능성이 있다(경주시, 2020).

2) 동선과 접근성: 수변 순환과 내부 횡적 연결의 불균형
보문호 주변의 순환 동선은 수변 경관을 제공하지만, 단지

내부의주요시설과수변을잇는횡적연결이촘촘하지않거나,

연결의 질이낮으면이용자의경험은단절된다. 관광객은 보문

호를 한 바퀴 도는 활동’을 수행하더라도, 특정 지점에서 머무

르거나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할 유인이 약해질 수 있다. 또한

보행 동선이 차량 동선과 혼재되는 구간에서는 안전과 쾌적성

이 저하될 수 있으며, 이는 체류의 질을 낮추는 요인이 된다.

레거시 공간을 구축한다는 것은 이러한 단절을 해소하여 수변

과내부기능이자연스럽게연결되는 ‘공간의재편’을 의미한다

(강신용과 조동범, 2010).

3) 체류경험과프로그램:낮중심의관광구조와야간콘텐츠
부족
보문단지는 숙박시설이 존재하지만, 공공 수변공간에서 야

간 체험을 제공하는 콘텐츠가 충분하지 않다면, 체류 시간의

확장과소비의분산이어렵다. 관광객은숙박시설내부에서시

간을 보내거나, 외부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는 단지

차원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수변은 야간 경관 연출

에매우적합한공간이며, 미디어아트나라이트워크와같은요

소는국제행사기념성과결합할때강한상징적경험을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야간 콘텐츠의 설계는 단지의 운영 전략과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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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되는 핵심 과제로 설정된다.

4) 장소정체성: 경주성(역사․문화)과수변관광지구이미지
의 연결 부족

경주는 세계유산과 역사․문화 자원이 집적된 도시이며, 보

문단지는 경주 관광의 관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는다. 그러나보문단지의수변공간에서경주의정체성이구

체적장면으로체감되지못한다면, 장소 경험은일반적인호수

형 관광지에 머물 수 있다. APEC 개최는 경주의 국제적 위상

을강화하는계기이므로, 기념성은 국제적상징과지역적정체

성이 결합한 형태로 구현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조형,

식재, 포장 패턴, 조망축, 스토리텔링이 통합된 ‘상징 경관’이

요구된다. 또한보문단지가기존에형성해온 ‘호수리조트․휴

양’ 정체성과의정합성을확보하기위해, 새로운국제정원도입

은 기존 호수 조망․산림 배경․휴양 동선을 훼손하기보다 수

변 접근성과 체류 경험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계획되어야 한다

(최정민, 2018).

5) 대상지 환경 특성과 권역정원 도입의 적합성
보문호 수변은 수면․수변완충․공원․상업 시설이 혼재한

복합환경이며, 권역별로일조, 바람, 접근성, 수변접촉정도가

다르다. 따라서 APEC 참가국 테마정원은 ‘장소의 물리․환경

조건’과‘ 정원의 문화․경관 이미지’가 상호 부합하도록 배치

논리가필요하다. 본 연구는 (1) 수변 접촉도(수면인접․유입

하천․섬), (2) 지형․개방성(평탄부/완만한 사면/개방 수면),

(3) 이용 맥락(관광․역사․상업․산책), (4) 운영 가능성(행

사․야간․체험) 4가지 기준으로 권역별 도입 콘셉트를 정리

하였다(표 2, 그림 1).

3. 설문조사 및 분석

조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일반인 응답

자의성별분포는여성이 54.6%, 남성이 45.4%로 비교적균형

을 이루었다. 연령대별로는 최신 관광 트렌드에 민감한 20대

(32.4%)와 30대(28.6%)가 과반을 차지하였으며, 거주지는 경

북권(42.1%)과 수도권(35.7%)이 주를 이루어 지역 주민의 의

견과 외부 관광객의 시각이 고르게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전문가 그룹은 조경, 도시계획, 관광 분야의종사자로 구

성되었으며, 이 중 실무 경력 10년 이상인 응답자가 전체의

62.0%를차지하여응답결과의전문성과신뢰도를확보하였다.

1) 레거시와 정원 공간의 이미지 인식 차이 분석
본연구는 ‘국제행사 레거시’와 ‘정원’이라는두가지상이한

공간 개념이 이용자에게 어떻게 인식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형용사 이미지 척도를 활용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기

그림 1. 대상지 분석 결과

권역/정원(상징) 배치�대상지 환경적�특성(장소�조건) 도입�논리�및�적용�원칙

동북아시아

(대지미술�정원)
밤섬

섬�형태의�독립�거점,�개방�수면․
원경�조망,�상징성�높은�중심�경관

호수�중앙의� ‘레거시�랜드마크’로서�조형․경관�
연출에�적합.�자연�재료�중심의�대지미술과�야간�

라이트워크로�상징성�강화(생태�훼손�최소)

남아메리카

(암석정원)
물너울공원

지형�변화(완만한�사면)와�조망점�

형성이�용이,�산책�동선과�결합�가능

암석․사면을�활용한�지형형�경관�구성에�적합.�
전망데크․휴게시설을�결합해�체류�노드를�강화

오세아니아

(치유정원)
관광역사공원

상대적으로�평탄한�공원부,�

접근성․수용력이�높아�집합적�체류에�
유리

웰니스․피크닉․명상�등� ‘치유�프로그램’�운영에�
적합.�완만한�동선과�초지형�식재로�체류�경험을�확장

동남아시아

(향기정원)
목월공원

상업․숙박시설과�인접,�체험․소비가�
결합하는�생활�동선의�결절점

향기․푸드․야간마켓�등�다감각�체험형�운영에�적합.�
기후�적응�및�관리성을�고려한�대체�수종�적용

북미

(수생정원)
북천�하류

유입�수계와�인접한�습윤�환경,�

수질․생태�개선�요구가�높은�구간
수생식물대․플로팅�습지�등을�통해�생태․수질�
개선과�교육․관찰�프로그램을�결합하기�적합

표 2. 대상지 환경 특성과 권역정원 도입 논리(매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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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의 ‘국제행사레거시공간’에 대하여응답자들은 ‘미래지향적

인(M=4.35)’, ‘기념적인(M=4.28)’, ‘웅장한(M=4.12)’ 등의

형용사에높은점수를부여하였다. 이는 이용자들이레거시공

간에서 일상적인 공원과는 차별화된 국제행사의 권위와 미래

비전을상징하는시각적웅장함을기대하고있음을알수있었

다. 그리고 정원에 대한 이미지 인식 조사에서는 ‘친환경적인

(M=4.51)’, ‘조화로운(M=4.42)’, ‘치유적인(M=4.38)’ 항목이

높게나타났다. 이는 정원 공간이이용자들에게심리적안정과

생태적 가치를 제공하는 장소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에, 이러한두개념간의인식차이를규명하기위해독

립표본 t-검정을 시행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일부
항목에 제한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제행사공간에 대한 이용

자 인식이 단기적인 공간 제시나 시각 자료만으로 즉각적으로

형성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국제행사공간의이미지는일회성연출이아닌, 실제 이용 경험

과 시간의 축적을 통해 점진적으로 형성되는 특성이 있다. 특

히 정원공간은 단기적 인식 변화를 즉각적으로 유도하는 요소

라기보다는 공간 이용 과정에서 경험이 축적되고 의미가 생성

되는 장치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국제행사 공간의 성격과 구조

적으로부합한다. 다시말해, 국제행사공간에정원공간을도입

하는 것은 인식 개선을 즉각적으로 ‘증명’하기 위한 수단이 아

니라, 국제행사이후에도공간의지속적활용과기억의축적을

가능하게 하는 필수적 기반 요소로 해석될 수 있다.

일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준 항목은 ‘혁신

성’(t=5.214, p<0.001)과 ‘자연성’(t=–8.432, p<0.001)으로, 이
용자들은레거시공간에서는 ‘혁신과상징’을, 정원 공간에서는

‘자연과 치유’를 동시에 요구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였다. 이러

한 결과는 상충할 수 있는 두 가치를 물리적으로 통합하는 공

간전략이필요함을시사한다. 따라서수면위라는제약조건을

기술적으로 극복하여 혁신성을 드러내는 동시에, 식재 기반의

생태성을 확보하는 플로팅 가든과 APEC 레거시 정원의 도입

이 논리적 타당성을 갖는다고 판단된다.

2) 보문관광단지 수변공간 IPA 분석
대상지에 대한 리노베이션 우선순위를 도출하기 위해 보문

관광단지 수변공간의 18개 물리적․환경적 속성에 대한 IPA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 1사분면(유지강화 영역)에는 ‘보문호의 조망성’,

‘주변 산림 경관’, ‘역사 문화적 분위기’가 포함되었다. 이는 보

문호가가진본연의자연자원과경주라는도시인지도가여전

히 강력한 매력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향

후계획수립시, 기존의수려한호수경관을가리는과도한인

공 구조물의 설치는 지양하고 자연경관을 보전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둘째, 제 2사분면(집중개선 영역)은 중요도는 높게 평가되

나, 만족도가낮아최우선적인개선이요구되는영역이다. 분석

결과, ‘수변 산책로의연속성’, ‘체험형프로그램’, ‘야간 경관조

명’, ‘수변 접근성’ 항목이 이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

자들은수변에더가까이접근하여다양한활동을하기를원하

지만, 현재의단절된동선과석축호안, 그리고어두운야간환

경이 이를 저해하고 있다. 이는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순환형

수변 데크의 확장과 미디어아트를 활용한 야간 콘텐츠 보강이

이용자의잠재적요구를충족시킬수있는핵심전략임을실증

적으로 뒷받침한다.

셋째, 주차 시설이나 안내 표지판 등은 제 3사분면(저순위

영역)에 위치하여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

으며, 일부 노후화된 상업 시설 주변 조경은 제 4사분면(과잉

노력지양영역)에위치하여단순한장식적조경보다는실질적

인 이용이 가능한 공간으로의 전환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3) 도입 시설과 프로그램 선호도 분석
APEC 레거시 정원에 도입되길희망하는 시설에 대한 다중

응답 분석 결과, ‘수변 산책로 및 데크’가 24.5%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그 뒤를 이어 ‘테마형 정원(21.2%)’, ‘상징

조형물(18.4%)’, ‘야간 경관시설(15.6%)’ 순으로 나타났다. 특

히 전문가 집단과 일반인 집단의 선호도 차이를 비교해 본 결

과, 전문가는 ‘생태 학습장’과 ‘스마트 가든 시스템’에 대해 통

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선호도를 보여(p<0.05), 지속 가능한
유지관리 시스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었다.

또한, 본 연구의 핵심 제안인 ‘플로팅 가든’ 도입에 대한 수

용도를 5점척도로질문한결과, 전체평균 4.12점의높은긍정

적 반응을 보였다. 긍정 평가의 주된 이유로는 ‘이색적인 경관

체험(45.2%)’과 ‘보문호의 랜드마크화 가능성(38.5%)’이 언급

되었다. 이는 플로팅 가든이 APEC의 기념성과보문단지의 장

소성을동시에만족시킬수있는핵심시설로서기능할잠재력

이 충분함을 시사한다.

4) 데이터 기반 설계 가이드라인의 도출
이상의 설문조사 및 통계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핵심 설계 가이드라인을 도출하였다.

첫째, 공간 성격의 융합이다. 이용자가 기대하는 레거시의

‘상징성’과 정원의 ‘치유성’을 결합하기 위해 대상지를 ‘문화체

험존(experience zone)’과 ‘생태힐링존(healing zone)’, ‘APEC

레거시 존(legacy zone)’으로 기능적으로 구분하되, 이를 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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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동선으로 연결하여하나의 통합된 경험을제공해야 한다.

둘째, 접근성의 혁신이다. IPA 분석에서 도출된 최우선 개

선 과제인 ‘접근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물리적

단절 구간을 잇는 순환형 동선과 동선을 따라 구성된 APEC

레거시 정원을 제안한다.

셋째, 입체적 수공간의 활용과 야간 콘텐츠의 강화이다. 높

은 선호도를 보인 ‘플로팅 가든’을 도입하여 수면을 단순한 조

망의대상에서능동적행위의장으로전환하고, 미디어파사드

및 경관 조명을 결합하여 이용 만족도가 낮은 야간 경관을 획

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4. 기본구상 도출

1) 기본 방향 및 디자인 콘셉트 설정
본연구는앞선분석과정에서도출된보문관광단지의물리

적 노후화, 계절적 편중, 그리고 수변 접근성 단절이라는 구조

적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APEC 정상회의의 개최 의의를

도시의 장기적 자산으로 전환하기 위해 ‘Beyond the Legacy

(유산을넘어선도약)’를 메인디자인콘셉트로설정하였다. 이

는 APEC이라는 일회성 국제행사를 기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모멘텀으로 삼아 보문관광단지가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자생할 수 있는 ‘글로벌 정원 도시’로 진화해야 함

을 의미한다.

이러한콘셉트를구체화하기위해설문조사결과에서도출된

이용자의 이중적 요구—국제행사의 ‘혁신적 상징성’과 정원의

‘생태적치유성’—를반영하여세가지핵심설계전략을수립하

였다. 첫째는 ‘연결(connection)’ 전략이다. 이는 물리적으로 단

절된수변과배후도시조직을유기적인보행네트워크로잇고,

시간상으로는경주의천년역사와APEC이지향하는미래가치

를연결하는것을목표로한다. 둘째는 ‘번영(prosperity)’ 전략으

로, 21개 회원국의다양한식생문화를도입하여국제적다양성

을확보하고, 사계절지속가능한정원관광콘텐츠를통해지역

경제의 활력을 도모하는 것이다. 셋째는 ‘혁신(innovation)’ 전략

이다. 기후변화에따른보문호의수위변동문제에대응하기위

해부유식공법을적용하고, 정원경험을확장하는스마트미디어

기술을도입하여미래형정원모델을제시하고자한다(그림 2).

2) 공간구조 구상(Spatial Zoning Strategy)
대상지인보문호수변공간은그입지적특성과배후시설의

성격에 따라 크게 세 가지 주제 구역으로 구분되며, 각 구역은

순환형동선체계를통해하나의거대한정원단지로통합된다.

첫째, 보문호의 주 진입부이자 가장 넓은 수면이 확보된 구

역은 ‘APEC 레거시 존’으로 설정하였다. 이 구역은 접근성과

시인성이 가장 뛰어나므로 행사의 기념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상징적 공간으로 조성되며, 수면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랜드마

크 시설이 배치된다.

둘째, 힐튼호텔 및 경주월드와 인접하여 관광객의 밀집도가

높은 구역은 ‘문화체험 존’으로 계획하였다. 이곳은 경주의 역

사적정체성을현대조경언어로재해석하여, 내국인에게는자

긍심을, 외국인에게는 한국적 미학을 체험하게 하는 공간으로

기능한다.

셋째, 나머지수변산책로와배후녹지공간은 ‘생태힐링존’

으로 설정하였다. 시민과 관광객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휴식

공간으로서, 특정 계절에 편중된 기존 식생 구조를 개선하여

사계절의 감상과 치유를 목표로 하였다(그림 3).

5. 주요 도입시설 및 공간 상세 계획

1) APEC 레거시 정원
APEC 레거시 정원은 보문관광단지를 국제행사 레거시의

그림 2. APEC 경주의 기본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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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무대로 전환하기 위한 중점 선도 사업으로, 산림청 국

비를 활용한 단계적 조성과운영고도화를 전제로 한다. 본 정

원은 APEC 참가국의 다양성과 연대의 가치를 정원이라는 공

간언어로 구현하되, 국가별 상징의 단순 전시에 그치지 않고,

보문단지 전역의 정원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가든 투어리즘’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공간구

성은 APEC 회원국이 분포한 권역을 5개 지역(북미, 남미, 오

세아니아, 동북아, 동남아)으로 구분하고, 각 권역의 자연․문

화적 이미지를 습지, 그늘, 암석, 랜드아트, 서식지 등 서로 다

른정원유형으로번역하여방문객이이동과정에서대륙별풍

경을 연속적으로 경험하도록 계획하였다.

(1) 랜드아트 대릉원(동북아시아) — 밤섬
동북아시아 권역을 상징하는 ‘랜드아트 대릉원’은 밤섬 일원

에약 20,000m2 규모로조성하는대지예술형정원으로계획되며,

개략공사비는약 10억 원수준으로설정한다. 이 공간은신라의

성스러운 공간인 대릉원에서 영감을 받아 원형의 대지 형태를

중심구성으로삼고, 자연과지형을매체로 APEC 21개 회원국

의화합과상생을상징적으로표현하는것을목표로한다. 정원

의외곽은 21개구역으로분절하여각회원국의대표식물과자

연석등을배치함으로써 ‘환태평양랜드아트’의상징성을식재와

소재의 조합으로 구현한다. 반면, 정원의 중심부는 과도한 상징

물설치보다생태적안정감과회복의이미지를우선하여잔잔한

서식처정원(저류․초지․미소서식처등)으로조성하고, “다양

한 문화가조화롭게 공존하는 중심”이라는메시지가 공간 경험

으로 전달되도록 한다. 이러한 구성은 지상에서의 체험뿐 아니

라, 상공에서내려다볼때정원자체가하나의거대한예술작품

으로 인식되도록 계획하였다. 그리고 운영 측면에서는 계절별

식재 변화와 해설 프로그램을결합하여 국가별 상징 요소가 단

순전시로소모되지않고반복체험을통해누적되도록하며, 행

사 기간에는 국제교류 이벤트가 가능하게 하였다(그림 4).

(2) 암석정원(Rock Garden, 남미) — 물너울공원
남미 권역을 대표하는 암석정원은 물너울공원 일원에 약

22,000m2 규모로조성하며, 개략공사비는 약 10억 원 수준으로

계획한다. 이 정원은 남미의산악지형과아마존강을핵심이미

지로 설정하고, 안데스산맥의 계단식 농업 풍경과 암석 지형,

그리고 아마존 수계의 상징성을 결합하여 암석원 중심의 테마

정원으로구현한다. 공간은암석과단차를활용한지형연출을

기반으로 하되, 태평양에서 아마존․안데스․팜파스․아타카

마․파타고니아로 이어지는 남미의 생태․문화적 스펙트럼이

하나의 흐름으로 읽히도록 ‘연속 장면(시퀀스)’을 구성하였다.

식생 연출은 남미 식물 종을 직접 도입하기 어려운 조건을

고려하여, 남미의 분위기와형태감을유사하게재현할수있는

대체 수종을 활용하고, 동궁원 등 인근 시설과의 연계를 통해

교육․전시적시너지가나도록계획하였다. 정원의중심부에는

폭포를 배치하여 이구아수 폭포의 상징성을 재현하고, 물소리

와수경장면이암석경관과결합하도록함으로써체류와촬영,

휴식이동시에가능한핵심결절점을형성한다. 운영측면에서

는 지형․암석․수경의 해설 요소를 강화하여 경관 감상뿐 아

니라, 지형과 생태에 대한 학습 경험이 제공될 수있도록 계획

하였다(그림 5).

(3) 치유정원(Healing Garden, 오세아니아) —관광역사공원
오세아니아권역을대표하는치유정원은관광역사공원일원

에약 15,000m2 규모로조성하며, 개략공사비는약 5억원수준

으로 계획한다. 이 공간은 자연․치유․휴식․웰니스를 핵심

가치로설정하고, ‘바닷가모래언덕과산호초’의 이미지를식재

와 포장 패턴으로 재현하여 해변형 치유정원의 분위기를 형성

하고자 하였다. 식생은 자연주의 식재를 바탕으로 사초정원과

초지의경계를자연스럽게연결하고, 바람의감각을체험할수

있는산책로를계획하여 ‘느리게걷는치유경험’이강화되도록

하였다. 프로그램은 바비큐 피크닉 존 운영, 야간 불 축제 및

그림 3. 공간계획 그림 4. 랜드아트 대릉원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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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민퍼포먼스가가능한광장구성등을포함하여, 주간에는

가족형 휴식․피크닉, 야간에는 문화 이벤트로 확장되는 다층

운영이 가능하게 하였다. 운영 전략은 웰니스 체험(걷기․호

흡․명상)과 가족형 여가(피크닉․놀이)가 공존하도록 운영

캘린더를 설정하고, 계절․야간 콘텐츠를 결합해 체류를 유도

하는 방향으로 구성하였다(그림 6).

(4) 향기정원(동남아) — 목월공원
동남아권역의향기정원은목월공원일원에조성하며, 이 공

간은 동남아 특유의 수상시장과 열대 과일․허브 문화를 모티

프로삼아, 소규모체험형마켓과향기체험이결합한 ‘감각기

반 정원’으로 설정한다. 공간에는 메콩강, 열대우림, 논․테라

스 풍경을 연상시키는 식재․수공간 장치를 적용하고, 동남아

의문화적인상이직관적으로전달되도록하였다. 식재는바나

나․코코넛과 같은 대엽 열대식물의 이미지가 핵심이지만, 국

내 기후 조건을 고려하여 대형 관엽류와 수생식물 등 대체 식

재를통해열대적분위기를연출하였다. 또한동남아향신료를

활용한 키친가든을 조성하여 단순 관람을 넘어 ‘키워 보고, 만

지고, 향을 맡는’ 참여형경험이가능하게 하였다. 운영 측면에

서는향신료․허브활용클래스, 소규모마켓, 음식․문화체험

프로그램을 계절․주말 단위로 구성하여 정원이 지속해서 작

동하는 운영 구조를 확보하였다(그림 7).

(5) 수생정원(북미) — 북천 하류
북미권역을대표하는수생정원은북천하류일원에수생정

원을계획하였다. 이 정원은 북미도시의스카이라인을연상시

키는 곡선형 디자인과 반사 수면을 핵심 이미지로 삼고, 바닥

분수와안개분사장치를통해 ‘도시속물’의 이미지를적극적

으로 구현하였다. 길게 이어지는 직선형 물길과 곡선형 식재

디자인을결합하여, 인공적 정돈감과수변생태경관이공존하

는장면을구성하였다. 수생정원에는수변데크와산책로를배

치하여 물가 체류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하며, 억새류와

수생식물식재를통해계절성과생태적완충기능을동시에확

보하였다. 포토존과야간라이트업을결합해야간경관경쟁력

을강화하여 ‘도시적수경연출’과 ‘생태적수변경관’이균형을

이루도록계획하였다. 운영측면에서는야간이용을고려한안

전․조명․안내체계를통합하고, 물 연출의 계절운영과유지

관리체계를함께설계하여지속가능한수변콘텐츠로작동하

도록 하였다(그림 8).

2) 수상 동궁
본 기본구상의 핵심 핵심 시설인 ‘APEC 플로팅 가든’은 갈

수기 수위 저하로 인한 호안 경관 훼손 문제를 기술적으로 극

복하고, 생태적간섭을최소화하기위해고안된부유식정원이

다. 전체적인 형태는 21개 APEC 회원국을 상징하는 21개의

유닛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거대한 원형 군락을 이루는

형상을 띤다. 각 유닛은 친환경 바이오 멤브레인 소재의 부유

체를 기반으로 제작되며, 하부에는 수질 정화 필터(bio-filter)

가 장착되어정원이물위에떠있는동안지속해서호수의수

질을 개선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전통 건축이 갖는 처마의 우

아한 곡선과 누각의 배치 원리를 차용하되, 재료는 유리와 철

그림 6. 치유정원 디자인

그림 5. Rock Garden 디자인

그림 7. 향기정원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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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등 현대적 소재를 사용하여 투명성과 개방감을 극대화하였

다. 이러한 투명한 구조체는 낮에는 호수의 풍경을 내부로 끌

어들이고, 밤에는 내부의 조명이 밖으로 투영되어 마치 호수

위에 떠 있는 등불과 같은 경관을 연출한다. 기능적으로는

APEC 행사 기간에는 정상들의 리셉션 장소나 프레스 센터로

활용되며, 행사 이후에는수변 카페, 정원 도서관, 소규모갤러

리로 개방하여 시민들의 커뮤니티 거점으로 활용된다.

방문객들은 수면에 떠 있는 부교를 통해 각 유닛을 넘나들

며 ,마치물위를걷는듯한이색적인부유감을체험할수있으

며, 이는 이용자 설문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았던 ‘이색적 경관

체험’ 욕구를 충족시키는 기제가 된다(그림 9).

3) 디지털 석굴암 정원(Digital Heritage Garden)
정적인 역사 유적 관람 방식에서 탈피하여 최신 실감형 콘

텐츠 기술을 접목한 ‘디지털 석굴암 정원’은 경주의 유산을 감

각적으로 체험하는 공간이다. 물리적인 건축물을 축조하는 대

신, 석굴암 전실과 주실이갖는기하학적 평면비례와 돔구조

의 원리를 조경 식재 패턴과 바닥 포장 디자인으로 구현하여

공간감을 형성한다. 여기에 증강현실(AR) 기술을 도입하여,

방문객이스마트기기를통해정원특정지점을비추면허공에

석굴암 본존불이나 십일면관음보살의 형상이 디지털 레이어로

중첩되어나타나는방식을적용한다. 이는 문화재 보존과관광

적 활용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디지털 조경’이라는 기법으로

융합한 시도이다(그림 10).

4) 국제거리
국제거리는 정원과 문화가 만나는 보문관광단지의 핵심 보

행축으로 계획되며, APEC 21개 회원국의 정원 이미지와 조형

물, 문화콘텐츠를하나의거리에서연속적으로체험할수있도

록구성한다. 본 구상에서 국제거리는단순한상업가가아니라,

국제행사 레거시가 일상적으로 작동하는 ‘체험형 거리 플랫폼’

의 성격을 갖는다. 즉, 방문객이 보행을 통해 회원국의 상징과

정원문화를 자연스럽게 접하고, 축제․공연․시장 등 운영프로

그램을 통해 기억과 참여가 축적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디자인은 ‘수변 관광지’의 장소성을 바탕으로, 파도와 호수

의 물결을 형상화한 바닥 패턴을 기본 모티프로 적용하되, 회

원국의국기요소를공간장면에통합하여국제적상징성이보

행 경험 속에서 드러나도록 계획한다. 가로 시설물(벤치, 가로

등, 화분 등)은 국가별전통 문양이나패턴을차용해디자인의

차별성을확보하고, 거리전반의통일감을훼손하지않는범위

에서 각국의 문화적 다양성이 ‘세부 디테일’로 축적되도록 한

다. 또한 차양과 아케이드 구간을 설정하여 우천 시에도 체험

이가능하게하고, 상징색을활용한 LED 라인조명등을도입

해 야간 경관의 연속성과 체류성을 강화한다. 식재 계획은 각

국 대표 수종의 이미지를 반영하되, 기후 적응성과 유지관리

가능성을 고려하여 열대․온대․냉대의 분위기가 구역별로 체

감되도록 식재 장면을 구성함으로써, 기후․문화 다양성이 경

관의 층위에서 읽히도록 한다.

국제거리는 총연장 약 2.4km 규모로 계획하며, 개략공사비

는약 50억 원수준으로설정한다. 이는보행환경의연속성확

보(포장․경관․조명․가로시설 개선)와 상징 요소(패턴․사

그림 8. 수생정원 디자인

그림 9. 수상 동궁 디자인 그림 10. 디지털 석굴암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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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경관 장치), 그리고 운영을 위한 기반 인프라(차양․결절

공간의 정비)를 포함하는 수준으로 이해된다.

운영프로그램은 시기별로 차등화하여 지속가능성을 확보한

다. 주말과 성수기에는 각국공연, 벼룩시장, 야시장등을운영

하여거리의활력을높이고체류시간을확장하며, 평상시에는

상설 기념품점과 레스토랑 중심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일상적

이용수요를유지하도록한다. 또한국제교류기능을강화하기

위해국가별기념주간(예: 일본주간, 페루주간등)을기획하

여특정시기에집중적으로국가별콘텐츠가갱신되고방문동

기가 형성되도록 한다.

추진전략은민관협력형운영체계를기본으로하며, 지자체

-관광공사=민간사업자가 역할을 분담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기획․운영․관리의지속성을확보한다. 아울러글로벌브랜드

와의공동행사(예: 글로벌매장․해외프랜차이즈참여등유

도하여콘텐츠확장과홍보파급효과를높이고, 국제거리의브

랜드 가치를 장기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영 기반을 마련

한다(그림 11).

5) APEC WEEK(연례 메모리얼 위크) 운영구상
APEC WEEK(가칭 APEC Memorial Week)은 APEC 정

상회의의 유산을 단발성 이벤트에서 연례 국제교류 플랫폼으

로전환하기위해매년정례개최되는축제주간으로구상한다.

개최시기는정상회의가열렸던 10월 말∼11월 초의역사적맥

락을계승하되, 국내관광성수기인 10월과의연계를고려하여

매년 10월중 1주일(개막식포함 7일) 개최를기본으로계획한

다. 개최 장소는 국제거리와 APEC 레거시 정원 등 보문단지

일대로 설정하여, 이미 조성된 레거시 공간들이 축제 기간에

‘작동’하도록 함으로써 공간과 운영이 일체화된 레거시 모델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APEC WEEK의 의의는 첫째, 일회성 국제행사를 지속 가

능한 국제교류플랫폼으로확장한다는점에 있다. 둘째, ‘정원-

문화-미디어아트’가 융합된 콘텐츠를 중심으로 경주와 보문관

광단지의글로벌인지도를높이고, 관광효과증진과국제문화

교류촉진을동시에달성하는전략적이벤트로기능한다. 셋째,

APECWEEK은단순축제운영에머무르지않고, 정원문화와

지역경제를 연결하는 종합 이벤트로 브랜딩함으로써 레거시의

지속성을 강화하는 장치가 된다.

주요 프로그램은 크게 문화공연, 푸드 콘텐츠, 정원문화 축

제, 야간특화프로그램의네축으로구성한다. 첫째, APEC 국

가별문화공연은 21개회원국의전통공연단또는예술가를초

청하여 전통음악․무용․퍼포먼스 등을 보문단지의 야외 수상

무대와 거리에서 개최함으로써 국제교류의 현장성을 강화한다

(예산계획: 36억원). 둘째, APEC 푸드스트리트는보문호수

변의 국제거리를 주 행사 거리로 지정하고, 회원국 음식 부스

를 설치하여 대사관․교민협회․음식업체와 협력해 현지 음식

과향토요리를판매함으로써체류형소비와문화체험을결합

한다(예산계획: 9억원). 셋째, 아시아태평양가든페스티벌은

조성된 APEC 국제정원들을 무대로 정원문화 축제를 병행하

고, 각국 정원 콘셉트에 맞는 체험행사와 정원 마켓을 운영하

여 지역 화훼농가와 정원 소품 업자들이 참여하는 벼룩시장을

구성하며, 정원 콘테스트 등 참여형 이벤트를 통해 관람과 참

여가결합한콘텐츠를제공한다(예산계획: 30억 원). 넷째, 메

모리얼 나이트는 야간 특화 프로그램으로서 보문호수 위 플로

팅아일랜드공연과더불어보문단지주요건물외벽및숲공

간에 미디어 파사드 쇼를 연출하여, APEC의 역사와 각국 문

양, 자연을 모티프로 한빛 공연을구현함으로써 야간 관광 경

쟁력을 강화한다.

운영 측면에서 APEC WEEK은 공간 조성(국제거리․

APEC 레거시정원)과프로그램운영이분리되지않도록설계

되어야 하며, 축제 기간 외에도 일부 콘텐츠(상설 전시․식재

연출․야간 조명 등)가 연중 운영될 수 있도록 단계적 운영체

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공연․푸드․정원 상점․미디

어아트는 각각 단독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면 비용 대비 효과가

분절될 수 있으므로, 국제거리의 보행 흐름과 정원 거점의 체

류 노드를 연결하는 시간표와 동선 설계를 통해 ‘하나의 주간

경험’으로통합하는것이중요하다. 또한재원과운영의지속성

을 확보하기 위해 지자체․관광공사․민간 후원 및 브랜드 협

력, 국제기구 및 대사관 네트워크 연계 등을 포함하는 다원적

협력 구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Ⅳ. 고찰 및 결론

본 연구는 국제행사 레거시 개념을 정원․수변 재생 계획그림 11. 국제거리 대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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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로 구조화한 분석 틀을 제시함으로써 레거시 연구를 공간

계획 수준으로 확장하였다. 또한 이용자 요구(상징․치유․관

광․체험 등)를 설문과 통계분석으로 실증적으로 확인하여 레

거시-정원 이미지 차이와 수변공간 개선 우선순위를 도출하였

다. 끝으로 실증결과를 ‘연결-번영-혁신’ 설계언어와 공간전략

으로 전환하는 단계적 도출 절차를 제시함으로써, 본 연구가

단순 설계 제안서가 아니라, 연구 기반의 전환 프로세스를 제

공하는 학술논문임을 명료화하였다.

첫째, 국제행사 레거시에서 핵심 가치로 기대되는 국제성․

지속가능성 등은 단기간의 시각 자료 제시만으로 유의미하게

강화되지않을수있으며, 이는레거시가‘상징의과시’보다‘운영

되는경험의축적’에 의해형성될가능성이높다는점을보여준

다. 국제성은 회원국을 체감할 수 있는 공간․프로그램․안내

체계가 반복적으로 제공될 때 강화되고, 지속가능성은 생태적

기능과유지관리방식, 시민참여구조가지속될때신뢰를획득

한다. 따라서 레거시 설계의 초점은 상징물 자체보다, 상징이

일상에서 사용되도록 만드는 운영 메커니즘에 놓여야 한다.

둘째, 연결성및동선과관련된인식은이미지제시에의해쉽

게 변화하지 않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는 연결성이 전형적으로

‘경험기반성능’임을시사한다. 보문관광단지수변공간의레거시

화를위해서는신규시설의추가보다수변순환네트워크의질을

높이고, 단지내부시설과수변을촘촘히접속시키며, 보행안전

과야간보행환경, 안내체계를포함한연결성능을강화하는것

이우선과제로도출된다. 연결은디자인의 장식적요소가아니

라, 레거시 성과를 결정하는 기반 인프라로 이해되어야 한다.

셋째, 창의성 또한 시각적 새로움만으로 확보되기 어렵고,

공간을 사용하는 방식의 혁신—즉 프로그램과 운영이 결합한

경험구조—에서강화될가능성이높다. 이는 보문호라는강한

수변자산위에미디어아트, 수상공연, 정원예술전시, 정원장

터․벼룩시장, 시민참여형식수및관리등반복할수있는프

로그램을적절히배치하고, 계절․야간 운영을통해체류경험

을 확장하는 전략이 레거시를 실질화하는 핵심 장치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넷째, 이러한 결과 해석을 토대로본 연구는 설계언어를 ‘연

결․혁신․번영’으로 도출하고, 이를 보문관광단지 수변공간

기본구상으로전환하였다. 연결은수변순환과내부접속, 도시

-단지접근체계의재조직을포함하며, 혁신은야간․미디어․

전시 등 동시대적 경관 경험을 결절점에서 구현하는 방향으로

구체화한다. 번영은정원․문화․상업․교육이결합한운영시

나리오를 통해 행사 이후에도 공간이 지속해서 작동하도록 하

는 구조로 제시된다. 이 설계언어는 통계적 비교에서 확인된

“가치이미지의단기변화한계”를고려하여, 레거시를장기적

경험 축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실행 논리로 기능한다.

마지막으로본연구는기본구상단계의제안이라는한계를갖

는다. 후속 연구에서는조성전․후비교를 통해이용행태(평균

체류시간, 야간이용비율, 재방문의도, 만족도), 운영 성과(프

로그램 참여율, 방문객 규모, 인근 상권 매출․유동 인구 변화),

환경 성능(수질: BOD/COD/T-N/T-P, 열 환경: UTCI/PET,

생태: 수생식생대면적및종다양도)의지표를설정하고, 레거시

수변정원모델의효과를정량검증할필요가있다. 또한운영주

체와재원구조(지자체-민간-시민조직의역할분담)가레거시의

지속성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분석되어야 한다.

그럼에도본연구는국제행사레거시를정원기반수변공간

재생전략으로번역하고, 이용자 인식 분석결과를설계언어와

공간구상으로 연결한 점에서 학술적․실무적 의미를 갖는다.

특히 보문관광단지와 같이 노후 관광지구가 국제행사를 계기

로 재도약할 때 레거시가 ‘기념물’이 아니라, ‘운영되는 공공공

간 경험’으로 구현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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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 주요�내용 비고�

1일차

(금)

APEC�비즈니스�포럼

개막�퍼레이드:� 21개국�기수단�입장�및�

전통의상�행진으로�시작하여�공식�개막식�개최

비즈니스�

네트워킹

2일차

(토)

남미의�날

-�주간:�청소년�대상�글로벌�문화�체험

-�야간:� APEC�카니발,�축제의�밤

축제�행사

3일차

(일)

북미의�날

-�주간:�각계�전문가�초청�강연

-�야간:�미디어�파사드�쇼

벼룩시장

4일차

(월)

오세아니아의�날

-�주간:�국제정원�투어�프로그램�운영

-�야간:�나이트가든�투어�

가든쇼�

5일차

(화)

동남아의�날�

-�주간:�휴식과�힐링�체험,�전통공예

-�야간:�향기�축제,�음식�축제�

음식�축제

6일차

(수)

동북아의�날�

-�주간:�경주�역사문화체험의�날�

-�야간:�분수�쇼,�드론�라이트�쇼

역사문화�

축제

7일차

(목)�

여운을�즐기는�애프터�페스티벌

APEC�피날레�공연:� 21개국�퓨전�공연�및�

K-POP�특별공연

그린�

페스티벌

표 3. APEC WEEK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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